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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4년 인구 순유입률 경남서 두번째로 높았다

등록 2025.02.12 15:48:47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경남 의령 인구 순유입 비율이 경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남지방통계청 ‘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0.3%)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1.3%)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입률이 높

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위 2위를 기록

했다. 

특히 의령군은 부산·울산 광역시 시군구가 포함된 조사에도 순유입률이 6위를 나타내 동남권 전체에서도 인구 유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의령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과 '주거환경' 지표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자연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 



[의령=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후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 상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

른쪽은 오태완 의령군수.(사진=경남도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청년귀농인 523가구가 전입을 해와 순유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입 사유는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순으로 나타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인

구 유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오태완 군수는 "합계출산율 1위, 도시 재방문율과 20대 미만 생활인구 경남 최고 수준 등 인구 관련 지표 상승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라며 "순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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